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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 동안 충현기도원은 복음의 열기로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지만， 적어도 충현기도원 

에 모였던 주님의 자녀들은 예외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 있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 

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 

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부흥의 열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12일(월)부터 제1교육위원회 소속 9개 교회 

학교에서 일제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등1 . 2 . 3부는 충현기도원에서 

각각 1박 2일간 수련회를 진행하며 영아 ·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 · 소년부는 13일 

(훼 하루 동안 각각 교회에서 모든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회학교별로 수 

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롬 1: 1~4)의 주제로 진 

행될 이번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말뿐인 전국일문이 아닌 진짜 천국일문， 

즉복음의 종으로 거듭나도록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부탁드립니다. 

2009년 겨를엉곁확과 뭘 수현회 톨톨흩전하논그리스도야수의훌(를1:1-4)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월시 장소 

흥톨1부 1월 12일(월H3일(화) 충현기도원 초륭부 1월 13일(회) 저11교육관 407.호 

생명의 를f활(금요찬양집회) 

쥬으I 종으I 
71포를 들효초~t 
(81117:14--20)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 

대요 10:14,27).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실 것이다(시 23:4).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대시 37:24). 이것 

을 믿었기에 미가는 범죄한 유다 

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의 기도를 드렸다(미 7:14). 나라 

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미가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언제 기도가 콕 펼요한 지 

우리는깨닫게된다.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미가는 유다의 펼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혔다. “주는 주의 지 

팡이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Bt가 필요했대시 105:9~ 10.26.42.4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원 

수의 손에서 보호하신다(사 43:2~3).민가는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유다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미 7:14~15).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 

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 

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시 105:36~42).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하나닙의 뭇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13). 이러한 기도들이 곧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성경적인 기도는 

펼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 

으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펼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녹아 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다 

~ot부 1월 13일(화) 저11교육관 110호 소년부 1월 13일(화) 저11교육관 507.호 

유아부 1월 13일(화) 저11교육관 201호 훌톨2부 1월 14'일(수)~15일(목) 충현기도원 

유치부 1월 13일(화) 저n교육관 20효 훌톨3부 1월 15일(목H6일(금) 충현기도원 

유년부 1월 13일(화) 저11교육관 307호 대학부 1월 20일(화)~22일(목) 충현기도원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세력을 자신들의 세력과 비교할 때 부끄럽게 하소서(사 

26:11). 주의 백성들을 높여 주옵소서μt 49:22~23). 유다의 원수들의 수치스러움은 

곧 유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유다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했다. 안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당시 유다 

의 원수들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높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지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 

님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마 6:9). 하나님 

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벌 2:10).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미가는 유다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대미 7:18). 

쭈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미가는 알고 있다. 꾀캐 의 

뭇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 

고 있다.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며 온 세%벼l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온 열방이 아 

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 

신 하나님이시대시 72:17~19_ 77:13~1되. 창조주가 되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무 

한하신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남은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는 백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 

시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은총을 베푸신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진노 

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미 7:19~20). 

미가는 유다가 신앙을 회복함으로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 

였다. 유다가 전날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저틀의 원수가 없어져야만 한다. 미가 

는유다의 원수들을향하여 예언하였다(미 7:16~17).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이대사 53:1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 

쳐 주셨대마 6:12). 죄 짓는 자녀들을 향하신 자비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콕 필요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대시 130:1~4). 그리스도께서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 

리는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대갈 3:26~29 ; 엠 2:1,8).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뭇을 이루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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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IT IS WONDERFUL 
(13) ]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that often ] have planned to come to you 

(and have been prevented so far) so that] may obtain some fruit amQng you also, 
even as among the rest of the Gentiles. (1씨']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15)SO, for my part, ]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16)For] am not ashamed ofthe gospel,forit is the power ofGod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lrst and also to the Greek. (Romans 1:13,..,16) 

Pau| confessed something that verv few peop|e understood As a 

devout Jew, he called the Gentile people his brothers, “ 1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that often 1 have planned to come 

to you (and have been prevented so far) so that 1 may obtain some 

fruit among you also, even as among the rest of the Gentiles" (Rom . 

1: 13). Oue to their strict diet, traditions, and religious customs JeVl(s 

did not associate with Gentiles. It was a big no-no! Not only did Paul 

consider the Gentiles his brothers but he was beholden to them, “ |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Rom. 1 :14). His heart held no prejudices 

against people who were different from him . He truly wanted to 

meet with the Romans because he loved them. How can someone 

like Paul make such confessions ? Isn ’ t it wonderful? Pa미 was In 

debt to all people because he had received the gospel . He 

discharged his debt by preaching the gospel. Jesus Christ was the 

driving force in his life. He did not hold anything back, but instead 

poured all his energies and invested all his time in reaching people 

for Jesus Christ. "So, for my part, 1 am eager to preach thê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 (Rom. 1 :15) . What was it that made 

Paul ’s words and actions so wonderful? 

Paul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 “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 "(Rom . 1:16) . The gospel is the good news that Jesus 

Christ died and rose again to save sinners, ': For 1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1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 (1 Cor. 15:3-4). AII 

Christians should share the gospel without shame. Unfortunately, in 

today’s world there are many believers who are ashamed of the 

gospel. They are ashamed to tell others of Christ and His love. They 

are ashamed to seize the opportunities given to them to witness 

Are you ashamed to share your faith with lost people ? How can 

anýone be ashamed of Jesus when He endured our shame on the 

cross? Spend a moment and think about what makes you proud . Is it 

your family or educational background? Is it your job success or 

material wealth? Is it your nationality? Are you proud of having Jesus 

Christ in your life? Pa비 was a highly educated and prestigious man in 

his community. He was a Roman citizen by birth and a Jewish 

scholar by trade . He had a great background resume, but he threw 

everything away for God be 

makes all things new, not some, but all things new to believers,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Cor. 5:1 기 . 00 you 

really believe it? If so, then your perspective on life is wonderfu l. If 

not, then your life is filled with unhappiness all the time. The gospel 

succeeds where human wisdom fails . The gospel is the dynamics of 

God changing life and bringing eternal life,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1Cor. 1:18). The gospel is really 

Just amazlng . 

Paul was astonished at the availability of the gospel , “ ...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Rom. 1 :16). Pa비 had once thought that salvation was meant 

forJews only. He placèd a lot of pride in his heritage until he met 

Jesus and changed, “ More than that, 1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1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ìsh so that 1 may gain Christ"(Phi l. 3:8) . Paul had persecuted 

Christians, and because of this he considered himself the worst of 

sinner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비 1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1 am foremost of all" (1Tim . 1: 15) . Can you believe a man who 

preached Christ 50 wonderfully thought of himself as the worst of 

sinners? The gospel illuminates the greatness of God and the 

terribleness of sin . Pa비 was thrilled with the “ whoever" invitation of 

the gospel, “ For t 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 (Rom.10 :11 - 13). The good news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 This salvation is permanent and complete, 

“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 (Heb. 7:25) 

My dear friend, do you honestly think the gospel is wonderful or 

does it mean little or nothing to you? Most Christ ians believe in 

themselves more than they do the gospel . Most people think 

making money is wonderful , not the cross. Paul truly understood 

the deep meaning of the gospeland his life reflected his blessings. 

Ooes your life reveal y 



제1028호 주낀흥헌 2009년 1 월 11 일 @ 

다흩 주일 앨교 

I c~.음추앨 셜교 l 

훌를흩펠E끝다 

(13)형제들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야나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애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헬라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전 자라 

(15)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삐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언에게로다 (로마서 1:13-16) 
갱생관옥샤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경건한 유대 

인이었던 그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회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 

지 길이 막혔도다?' (롬 1:13).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엄격 

한 규정과 전통，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늘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 

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롬 1:14). 그의 

마옴에는 자기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 

게 비울 같은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 

까? 복음을 먼저 받은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 

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 

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 

는대로로마에 있는너희에게도복음전하기를원하노라?' (롬1: 15). 바울로하 

여금 그토록 놀라운 고백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복음을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패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나 ... " (롬 1:16).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 

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 

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샤’(고전 15 : 3~4) . 모든 그리 

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복음 

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 

러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보십시오. 가족이나학력입니까?아니면사업의 성공이나물질적인부 

입니까? 혹시 자신의 국적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배경을 가 

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 

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 ...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 

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끼롬 1:16). 복음은 영혼들을 영원한 죽 

음에서 구원합니다. “죄의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 

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끼롬 6:23). 복음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일으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 

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U(고후 5:17).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 삶은 언제나 불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나다. 인간의 지혜가 실패할 때 

복음은 성공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 

님의 강력한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멸망하는자들에게는미련한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복음은 참으로 놀라 
운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다 

비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습니다. “ ... 이 복음은 모든 믿 

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 

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바울은 한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 

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U(빌 3:8).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 

습니다. “미쁘다모든사람이 받을만한이 말이여 그리스도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팀전 

1:15). 한 인간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면서 그토록 놀랍게 그리스도 

를 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죄의 극악함을 

분명히 조명해룹니다. 비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 

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1~13).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므로자기를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자들을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그가항상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사랑히는 여러분， 진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 

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거나 하찮은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대단하게 여 

기면서 십자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비-울은 복음에 담긴 갚은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에는 그 축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 

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져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 

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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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러나 그 날 

이 오기 전에 많은 탄식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 맞닥뜨린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한다. 이와 같은 탄식 

은 신자들의 탄식이 아니 

다. 신자들은 현실의 문제 

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 

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탄식하였던 비울은， 이 

후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인 

한 모든 탄식은 사라진다(롬 8:3~6).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 

는 삶에는 참 생명력으로 념칠 것이다(롬 8:7~1l).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의 것들을 모두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됨을 선포한다(롬 8:12~16). 

물론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 

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롬 8:17~18). 신자들에게 약속된 이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탄식은 계속된다. 이와 같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하자. 신자들의 탄식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좌절감이나 핍박과 환난에 

기인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끼롬 

8:9)는 말씀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탄식이 우러나옹다. 우리 

가 탄식하는 그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 

띠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을 우리가 아느니라끼롬 8:22). 피조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것들을 갈망한다. 이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 

름다운 피조물을 파괴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원래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창 1:31)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다. 기상 

이변， 자연재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7~8). 피조물의 탄식소리가 심해질수록 주님의 때는 더 

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피조물의 탄식소리가 들리는가?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리스도인이 탄식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롬 

8:23).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 

량(구속)을 고대하는 탄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 사 

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엠 1:7).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 

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참 평강과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잔실로 믿는다면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 

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 

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 

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금의 능력 

도 없기 때문이다(롬 3: 1O~11. 22~23). 결국 우리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 

었을 것이다(히 9:27).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고 

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결으면 된다(롬 8:18). “우리는 탄식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1"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 

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마음을살피시는이가성령의 생각을아시나니 이는성령이 

하나님의 뭇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끼롬 8:26~27). 우리는 연약하다. 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역시 세상의 것들로 가득할 뿐 마땅 

히 구할것을구하지 못한다. 이와같이 소망이 전혀없는우리를위해서 성령님이 탄 

식하며 기도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우리의 신앙， 생각，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기 

쁨이요소망이다. 

왜 모두가 탄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총을 세 

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문제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한다.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간구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평생 반복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탄식을 버리자. 피조물이 탄식하 

고 있다. 구원과 관계있는 탄식을 내는 그리스도언이 되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 

해서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뭇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아멘. 

{ 마가목을강때 횡 l 

예수께셔 
에린 ðf에들울 
."빼하산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말씀 중에 어린 

o}이의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다(막 9: 37).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롯하여 성인(13세 ) 전의 어린 아 

이들도 천시하였다(갈 4:1). 이런 전동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 o}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 

(1 0:13-16) 었다(막 10: 13). 제자들은 당시 전통에 따라 행했을 뿐 

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진노하 

셨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 

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끼막 10: 14). 어린 o}이는 익t하다. 따라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가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연gt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린 0씨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제자탱게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 

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끼막 9: 42). 

부족한 것투성이인 어린 아이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 

을 또렷하게 목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제자들의 제지로 상처받았을 어린 영혼 

들을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셨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어린 0에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 16). 무엇보다도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 

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끼막 10: 15).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투멜한 학문， 

과학기술에 있지 않다. 학식이 풍부한 지성인들，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은 그것을 깨닫 

지 못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마 18:3). 주님의 것들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재}를 지는 참 신자는 짧l 이 
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막 9: 1). 놀라운 비밀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렘l 거듭나;;1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 

니라"(요 3:3)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자. 거듭남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거저 주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료띨을 만나주셨다. 뿐만 아니라 g받 자들을 찾아 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가진 사람1(}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7]-셨다. 어린 0]-이도 예외일 수 없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한 영흔’ 이기 때문이다. 그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제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 

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린 0]-이를 막는 제자출뻐 진노하셨다. 이 진노는 전 다. 그래서 매번 말씀(막 9:35)을 듣고， 이적을 보았얽1도 부와 명예를 우선시하였다. 우 

통과 율법에 매여 한 영흔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를 흥해 있기도 하다. 예수님은 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죄인 

항상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져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어른이 되려고만 한다. 수단과 방법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흔들을 막고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마 4:17). “주 만을 찾는다.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버리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럽 천국을 

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찬 560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 이 받아들이기 원하신다. 복잡한 생각에 짓눌려 살지 말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자. 

때 참 기쁨이 있으며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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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신년 7~족연합예배에 

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처럼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직설적이며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신년 해맞이를 위해 지방 

으로 떠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종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 

물어 보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선택은 자유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정 

신이 번쩍 드는 두려움의 경고였습니다. 평소에 항상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 

도드리곤 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음을 회개 

합니다. 그저 세쇼때l서 잘 살며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삶의 목표였음을 

회개합니다. 

목사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 부활해 

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과 미래， 이 세상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를 구분해서 

완전히 새 시대， 새 관계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일에 마음 아 

파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사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었 

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돌o}볼 때 참으로 부 

끄러웠습니다. 새해에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ι딱의 복음인 것을 믿기를 원합 

니다. 정말로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전파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믿음의 길， 예수 그리 

스도 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벤. 

이 일영 (집사， 6교구)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일 아첨의 분주함은 다른 요일의 분주함과는 다른， 기쁘고도 설레는 분주함입니 

다. 특히 이번 신년 새 아침의 분주함은 다른 그 어느 해와는 다른 분주흔L이었습니다. 

왜일까 언제부터 이런 기쁨이 있게 되었을까， 왜 올해 신년 아침은 무언가 가슴 벅차 

오르는 소망과 감격이 넘쳐 오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 

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결 

혼을 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 
회에 나가면 복을 받을 거야! 건강과 행복을 주실거야! 주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 라 

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 또한 “주시옵소서 !"~}는 기도빽l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너 자신을 부인하라 1 "는 위임목사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희를 보시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리도 안타까우신 것일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시앵l 지나면서 말씀 

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o}가는 길이 우 

리의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 

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어1 

따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도， 아니면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 블이 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며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고치시 

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하며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 

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다르고，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름을 알게 하 

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남펀을 보내주셨고， 이제 

시어머님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아갈 때는 저희 가족 삼대를 모두 그리스도 예수 

의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교회로 나아갑 

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 

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신년예배 때 위임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쇼배서의 고노F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박장애(집사， 1 9교구) 

X뼈년 12월 25일 성탄 가족연합예배와 2009년 1월 1일 신년 7}족연합예배를 주 

님의 은혜로 드리게 됨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 날은 아침 일찍 가정예배로 시 

작하여 교회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린 가족연합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은 여섯 

살난 철없는 개구쟁이로부터 7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 / 

사， 은퇴장로의 뀌한 직분을 받은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 드렸다. 참으로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각자가 연령과 직분，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가 성탄절과 신년에 함께 모여 반 

갑기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목사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받은 말씀은 

더욱 좋았다.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셨다’ (미 5:2-9)와 ‘그 

리스도 예수의 종’(롬 1:1 - 4 )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다. 참된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분의 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였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구호와 함께 나눈 교역자 및 당회원들과 성 

도들 간의 신년인사 시간은 복음을 위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 

동적이었다. 금년 때09년도 충현교회에 속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X까 복 

음으로 충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각지에게 주어진 직분사명을 충성 

되게 감당하길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각 가정과 몸 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드린다. 

김은절(은퇴장로， 2 1교구) 

내게 능력을 주서는 자 안에서 

지난 해 저는 남성구역장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당황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남성구역예배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하나씩 가혀 주시고， 훈련시키며 이꿀어 주셨습니다. 구역 

원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 성도간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된 예배가 15명까지 

부흥하는 구역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며 첫 예배 때 iLk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 

셨습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몰라 무관심했던 저희 가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는 7월초， 누나는 7월 중순; 그리고 저는 8월 초에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과의 여행이며 이 세i，~게 

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 

사한 것은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고2 아들은 현재 1월말 단기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있 

으며， 중1 딸은 올 여름방학 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우리 가 

족에게 이러한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W~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해 10월말 가족성경암송을 통해 저희 가족을 주님 요써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 

락하셨습니다. 처음 암송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었으며 가족의 반대와 사업상 어 

려운 일들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가정 

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여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훗날 

우리 모습이 주님과 같게 된다는 약속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두 세계를 

사는 저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요한일서 

3장은 지금은 우리 가족의 평생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저희 가족을 새로운 교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키를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박성절(집사， 16교구) 



0 2009년 1 월 11 일 추만흥헌 

맡림핀 l 땅톨 Dt~ 

엘림관예셔 누린 쉽 

지난 12월 둔 내리던 금요일 저녁， 집회 후에 청년1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16명의 팀장과 

교사회， 목사님과 함께 충현기도원 옐림관으로 가서 팀장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때마다 

수련회며 기도원집회며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싶을 때 죠댔던 너무도 익숙한 기도원인데， 

2008년 연말에 찾은 기도원은 대변신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다니엘 에스더관이 리모델링을 마쳐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짙댔지만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는 것에 반해 엘림관은 콘도식 숙박시설로， 식료품을 준비해 가면 취사가 가능하며 침실에도 온 

돌방과 침대빌}이 있어 남여노소 모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들 수 있도록 하며 여분의 이불 등도 준비 

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엘림관에는 각 방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복도에도 화장실이 있어 많은 인원 

이 옐림관을 찾아도 불펀함 없이 샤워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 

도 마련되어 있어 워크삽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기도원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산책 

을 하기도 좋으며 ， 야외기도처와 본딩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마음껏 드랄 수 있어 은 

혜로운 휴식의 시죠띨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빼서 벗어나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질 때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우리 팀원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충현기도원 내에 위치한 옐림관을 찾아 함께 말씀을 나 

누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충현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원 

에서 은혜 많이 받고 엘림관에서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창으로 사랑한다 

중학교 1학년인 큰 아이와 함께 CMTC, 선교기도 

회， 직무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연스 

럽게 두 번째 선교를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과 결 

정들이 태초에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요써 이 

미 예정되어 있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여러 

모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 

게 하시고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연약함을 말씀으로 채우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숨쉬는 순죠딴 

간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게 주신 참된 기쁨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 

셨다. 

어느 가정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낮엔데도 집이 아 

주 캄캄하고 음침했다.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던 젊은 

남자와 그의 노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새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어 어두컴컵한 그 집이 더 어두워졌 

다. 그러나 이런 상흥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한 뒤 

모인 아이들과 찬양과 율동을 기쁨으로 함께 하였다.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여기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였다. 더운 날씨임에도 포근함과 따스흔떨 

느끼며， 주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확실히 들 

을 수 있었다. “인실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잘 알았노라 우 

리말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가시떨기 밭 

에 뿌려진 씨가 아니요， 길가어l 뿌려진 씨가 아니요 

돌밭에 뿌려진 씨도 아니요 오직 좋은 땅에 심겨진 좋 

은 씨앗이 되어 이 땅이 복된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 

라라고 계속 기도할 젓이다. 

장인실(집사， 22교구 7지역텀) 

윤지원(집사， 청년 1부)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역사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 

신 은혜와 사료띨 감사드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 

기에 내 평생 드힐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드려도 부 

족한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 

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 

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 

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는 말씀을 붙잡고 기 

도하며 선교에 임하였다. 

한 아버지가 기도를 부탁하여서 팀장님과 팀원들 모 

두 갔더니， 소 외양간 한쪽 옆에 아들을 격리시켜 두 

었다. 눈이 많이 튀어나온 청년이었는데 거동을 전혀 

못하고 초라하게 앉아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팀원이 

같이 기도해 주었다. 이어 길 가는 아주머니에게 복음 

을 전한 뒤 그의 집으로 가 두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 

하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주일 오후 사역 때 차가 논에 빠지게 되었다. 운전 

기사도 프로이고， 차가 빠질만한 상홍씨 전혀 아니어 

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었다. 어느 새 아이들이 

몰려왔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정년이 그냥 지나가는 듯하더니 다시 돌아와 

우리 차를 함께 밀어주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진 

지하게 받아들였고， 영접기도도 하였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신나게 효H공 부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지 

만 배고픈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가득 쳤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 

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감격했고 놀랍고도 신기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옥순(권사， 1교구 5지역팀) 

제 1028호 

그들의 맑은눈동자에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갈 선교지에서 소 

요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tLL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보다는 더욱 무릎을 꿇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 

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직분 주심 

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선교지를 효t해 나아갔마. 

선교지는 예상대로 흔란스럽고 위험했다. 우리는 오 

지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은 말랐 

고， 밀가루 같은 모래 바닥은 사람이나 차가 지나면 

많은 먼지로 가득 했다. 첫 날은 경찰이 쫓아와 제대 

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는 다른 동네 

로 갔다. 가난에 찌든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어 길에 

나와 있었다. 소들마저 먹을 여물조차 없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들의 영흔과 

육체를 붙들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지어로 말 

하다 말이 잘 안 통하면 서툰 영어로 전했다. 또 학교 

에 찾아가서 수업중인 선생님께 허르띨 받아 학생들에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어느 중학 

교에서는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심에서부터 예수 

간절히 원한다. 

맑 



저11028호 쭈민흥헌 

심짜기의 링 l 청찌기힘휠 
2009년 1 월 11 일 @ 

애자，，.의 7, 
“학싹납01 철XI훌 창훌훌tAl LI i!t"(창셰111 1:1) 

성검으1 3'! 번째 길응 성멍으1 '1초，~ 되는 구길。|다. 장서111 1: 1을 걷정￡로 밑는 사립。|랴딘， 성갱억| 

'1록펀 모든 윌씀도 믿을 수 갔다. 하나닙。l 정윌료 만롤을 창조하셨다믿， 그운슨 만줄을 지배하시며 

모든 윌을 하길 수 었'1 IlK문。|다. 더혹。 1 ， 01 안 걸응 세상의 '1원과 의미에 관한 인단의 길뭇된 모 

든겉학들을반박한다. 

1. 장셔PI 1:1흔 무쉰흔(atheism)을 반박한다. 오ßLro~，얻 하나맙| 우주들 장조학셨'1 왜란|다. 

l . 상A1PI 1: 1응 멀쉰흔(1찌ntheism， 쉰응 모든 썼|며 모든 랐| 쉰。|락는 밑을)슬 반박얀다. 

요따ro~，巴 하나삼응 그운。| 장조송뀐 것들슬 초궐하시'1 [[1윤。l다. 

~. 센111 1:1응 다쉰흔(poJytheism)슬 반박한다. 빠빡얻 한 운 하나맙| 믿울을 장죠학섰'1 [[1윤。l다. 

얘. 장서PI 1: 1응 흩길주으I(m여-er띠lism)들 씬박E센. 왜냐하얻 울칠응 시작을 까지고 있'1 마문。|다. 

5. 한1PI 1:1응 。|원흔(du미ism)슬 받박흔멘. 왜Lro~얻 그을。l 장조학쉰 매 학나맡| 훌로 껴l샀'1 따문。|다. 

b. 장서미 1:1흔 인온주의(humanism)흩 반박힌다 . .2ßL t학런 하나임응 인간。l 야니시며， 

궁극적인 셀110 1시'1 따문。l다. 

1. 장서PI 1: 1응 짙화흔(evolutionism)을 만박한다. 빠야f언 하나맙l 믿줄을 상조하섰'1 매운。|다. 

“。 l것응 。|상한 윌。| 야니니라 사단도 자'1을 광명으| 전사로 ，~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으| 윌EE들도 

자'1를 의으| 윌푼으료 ，~장하는 것。| 또한 대Ef한 윌。 1 ot니니라 그들으| 마지막응 그 행위대로 되ZI 

랴’1고후 11:1냐-15). 사단흔 모든 수닫과 방법을 다 동윈학역서 우리를 헌혹휠 갖。|다. 01에 속지 윌 

고 주닙으| 밀씀을 '1석하자. 성갱 우l에 먼지，~ 쌓。!도록 내벼려두지 윌자. 매슴만 성갱을 놓지 윌자. 

성핑 속의 역l수 그리스도들 만나자. 전지들 장조하쉰 하나섬의 윌씀믿。! 우ZI를 잡 썽명으| 길로 。l끈 

다. ot~. 

(편집실) 

’fhisismyd빼y 나의 부랬 
- 앉:ott Brener 

This is my destiny 

나의 부ξ심 

This is my hope eternal 

나의 염원한 Æ.만 

To be conformed ÏDto 뻐e 뻐ageoflove 

- 예수념의 혐"í흥 닮슨 갱 

This is my purpose 

나의 쪽적 
This is my higbest ca피ng 

나흥 향한 7t젖-if 부츠생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Iife for you 

1<11" í흥 ’캘찌하고 주념 우야HN운 ? 

Coverme 

댐으갓써 

where 1 Iived to see your face 

주념 의 영꽃 보." 추ItH 

캘보회 십자7~호 배7~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생명 교구소속뿌서 인돼 l 번 효 성 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찌 | 번 효 성 명 교 구 소속￥서 인도짜 

39 이째학 11 정년 1부 이채현(8) 
40 이민회 2 중등1부 강하링( 1 ) 
41 횡수영 16 중등1부 최서연( 1 6) 
42 래 니 25 외선부 전종일(4) 
43 크리스 25 외선부 전증일(4) 
44 이준우 4 대학부 박미연( 1 3) 
45 오우식 23 징년3부 김영구(4) 
46 서보민 18 장년2부 김광재14) 
47 강영선 7 정년 1부 이미령(14) 
48 허 윤 24 대학부 깅유림(9) 
49 유미숙 9 짐년1부 깅징수(10) 
50 최징수 1 징년2부 최릅란(20) 
51 예뀔이 20 소앙부 예정호(17) 
52 박정순 20 소망부 횡의만(12) 
53 임명옥 14 청년1부 김봉기 ( 1 3) 
54 도인숙 6 징년2부 심정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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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쁜교회으l 안 71측이 f}7'. 원하시는 문은 본당 203호 씨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천 1，/ Î 1캘찍 

구주와함째 나죽었으나 

구주와 함께 나잘앉도다 

“높음이나 갚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 

수 요k게 있는 하나님의 사료빼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초등학교 때부 

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은 내 마댐 안 계셨고 세상의 우뚫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나의 노력과 정성이 .v;}랐훔11 항상 안타η}워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 이성과 의지로 묘띨어진 가공된 믿음으로 허ε띨을 쫓으 

며 오류 속에，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노력으로 이성으로 내 마음 속의 죄성 

으로 인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니 죽는 것도 유익흔L이라"(빌 1:21)는 말씀과 정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 

던 나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 

리임을 알고 있었을 뿐 은혜였음을 몰￡넌을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려 했 

고， 나의 이성과 의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주관하시는 그 섬세한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이해 못했고 나의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도 

그 섭리 요뻐l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진실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묘F들어진 우상들을 숭배 

하던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를 

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선물이라’(업 2:8).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저의 아성을 완전 
히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이 인쇄된 글씨가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 

씀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땀과 정성이 아닌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보혈 

의 은총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존이 되었습니다. 나의 실패나 좌절이 나의 

실수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의 

하나임을 고백합니다(롬 6:15. 8:21).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늘 저와 함 

께 하셨습니다. 은혜로 믿음 안에서 썩어집의 종 노릇한데서 해방되어 자유 

효k을 얻었습니다(갈 5: 1). 그동안 나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던 멍에， 고정관념 

과 짐들을 버리고 나니 참 평강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1) 

라고 !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 

우상을 숭배하던 잃어버린 gt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요 

앨 2:12- 13). 죄와 심판 사이에 있는 은종이었습니다. 베들레햄 말구유에 오 

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 내 마음에 허상이 아닌， 실존이 되었습니다. 

나팔 울리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으로 변화 

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떠나가시 

면 내 생명 헛됨을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주시 

는 생명을 받으며 피 묻은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산 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 

다. “완전한 교체로， 바뀌어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의 삶이 되게 하 

소서 . 이제는 내가 살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성령이 통 

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부인할 때 들려오는 주 

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 

음이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로부터 난 자마다 세ε띨 이기느니라 서1 i1띨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 4). 아벤. 
이세영 

(장로， 할렐루야잔앙대장) 



밍 2009년 1월 1 1 일 

모 임 

집사회 1지회 영성훈련 

일시 : 13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베다니흘 

대상 :1지회(J . 5 ‘ 9. 13 .17 . 21교귀 소속 안수집사 필참 

별 세 

박한석 성도(이재옥 성도의 모친 · 박성연 집사의 시모， 5 

교구 은마1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2. 박상대 타교징로(융기호 성도의 장인 · 박미서 권사의 부 

친 · 윤지현 성도의 외조부， 19교구 청룡구역) / 6일 별세， 

8일장례 

3. 고연순 타교집사(유종상 성도의 모친 · 김영은 권사의 시 

모， 15교구 반포2구역) / 6일 별세 ， 9일 장례 

2009년 빼3차 CMTC 
(괴를과헝 :3후간， 장소 : 김I리를) 

시 간 

18:15-18:45 
18:45-19:10 
19:10-19:30 
시 간 

18:15-19:50 

날짜 여|배 

1월 11월(오톨) 

쩨3강 선교지 영적 상횡 

쩌14강 복음을 통한 팅사역의 문제해결 
찌15강 영성기도회 

1월 18월(다훌 주일) 

직무훌현 

12 (월) 13 (화) 

김성관/이생복 하종철/오재일 
막 10:32-34 겔 47:1 3-23 

설 교 

후만흥헌 

교꾀쇼석 

2009년 과구멀푼 훌헌 

일 시 : 여잉일꾼 1월 14일(수) . 21일(수) 2회 수요1부예배 후 12:10 
납성일꾼 1월 21일(수) 수요2부예배 후 20:10 

장 소 : 싣방보조권사 부지역장 구역장 구역권질 여간샤/각 교구 영성훈련 장소 

지역장 구역장 남간사/ 저11교육관 407.호 

현도위흩획 2008년 정기mJl킴시 

1. 감사기간 2009년 1월 4일~25일까지(매주일) 

2. 대상기간 : 2008년 1월~12월 

3. 감Af정소 :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 시신묘 1부， 금전출납뷔원장l， 계정과목열대장(분개징)， 영수증철， 예금통장 

2009띤도 상반기 피1교욕 엔씨 

일 시 : 1월 11일(오늘) 15:1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 

대 상 전체교회학교， 전체친앙대， 권사회， 집사회， 각 회계담당자 

훌! 교빼주톨윈도 

일 AI: 여전도회 1월 14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월 17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진도회 1A 1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E/(ιαh훌 작징하고 기도합시대2월 1일끼지 태신자 작정카드 지/훌바람) 

를양 .~상 톨씨지 교욕엉 모훌 

대 상 각 부서 음향 ‘ 영상 봉사자 관심있는 성도 교육기간 : 10주 과정 
문 의 : 음영실(본당 5흥 #잉4) 교원정 18일(다음 주일)까지 

새벽기도회 (1/12 - 1/18)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8 (주일 ) 

안치원/구원섭 정충신/김용조 이순식/김언회 안일찬/김정연 이희식/강덕필 
겔 48:1-12 겔 48:13 ‘ 22 겔 48’ 23-35 딘 1 :1-17 단 1’ 8-20 

예배 담당 (1/14 - 1/18) 

사회 기도 찬양 

저11 028호 

훌뿔 뿔 1툼으l 창 
띠 충현의 모든 생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 : 24)하고 자기 
십자71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 
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의 통로(고전 2 : 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벌 2 : 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 
회(마 16: 18)로 세워 주소서. 

멕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덤 
전 4:6)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 
로영접하게 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에에 모든 성도틀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 
교샤 (벨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퉁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때(녹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 : 15)되게 하소서. 

a 현재 진행 중인 200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 
해서 각 교회학교 학생들이 진심으로 회개(마 4:17)하 
며 복음으로 무장(녹 24: 45)되는 은총을 부어 주소서. 

2w칸 연속 기도실 : 볼괄iII호 I 

1/14 수요 I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요 14:1-3) 김성관 목사 양재웅 김애자 오랫동안 고대하던(호산나 찬양대) I필I필E훌겔. 

1/14 수요 II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Ó~7~라 (히 4:14-16) 김창성 목사 이재현 김화순 잠시 세상에 내가살면서(실로암찬양대) 

1/16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강현철 예루살렘 찬양대 / 알토 이상민 / 갱년2부 여성중창단 

1/18 주일 I 놀랍도다 (롬 1:13-16) 강현철 목사 최진철 김신국 〈여빼전찬양〉 

1/18 주일 II 놀랍도다 (롬 1:13-16) 이재영 목사 윤수일 강철형 오주여 자ijl를 베푸소서 외 /소프라노 김희숙(임n뱀 찬양대 술로01스트) 

1/18 주일 m 놀랍도다 (롬 1:13- 16) 김성관 목사 장 훈 이 훈 다 찬양하여라 외 / 피아노 5중주 

1/18 주일 W 놀랍도다 (롬 1:13-16) 정충신 목사 윤요한 정선현 어련 O끓~~두려워 말써 외 /소프라노 안성희(7}브리엘 찬양대 술로01스트) 

1/18 주일 V 놀랍도다 (롬 1‘13-16) 김근영 목사 유재진 이세영 큰 영광 중어l 계신 주 외 /소프라노 이은미(벤엠 찬양대 솔로이스트) 

1/18 주일찬양 영적인 안전함 (시 91:1-6) 김성관 목사 김철규 이신통 멤엘 여생중창단 / 실로암 찬양대 / 중둥2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옆 031-766-5425) 섬 기 는 분 들 t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 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구분 시 간 t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지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둥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 >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을어l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억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없J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S~n 벼19uage are avai~kl at tI1e 티뼈1 。이ock 

Wαship 않rvice ， and 않 녀n때1， Chinese, M때ol ian ， 

Rus없n ， Hi때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녕bkl at the 
üneOcl때;k W，αship servi∞， 

구분 시 간 장 ~ι 

갱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 2 :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 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9오저후녁 6‘% 
(금) 저녁 6:30-AJ'4 9:00 선교관 1충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 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입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부목 사 
노팡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갱진호 지 김1 1교익구위환원회 장 훈 이회식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홍현기도원깅 진도위원 제3교얽|원징 어바다부 지 2교구위원회 1 2교구 선교위원회 

이총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검단용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찬양위원징 a교구징 행정위원장 째정위원 18교구징 5교구 2교구 18교구 떤집국 6교구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융수일 황진섭 씨 유가즉재S떡진부 강영구 
기획위원 ‘ 끼‘。。，Tl;4x。‘ 선교위원징 긴축위원 g엔3부징 

정년2부 3교구 1교구 1 1교구 

김철규 양태션 유대현혁부철 탁 4정교구헌 검 외완신부수 황의만 김구형 최융덕 이계인 박덕양 20교구 17교구 
12교구징 제2교육위원정 23교구장 실로잉찬양H징 시설영신부징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이태식 박흥규 권영욱 조종환 배훈식 a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11교구장 몽사위원징 예배위원징 제2교구위원징 차링ε때부장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19.교구 
기획위원징 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징 9교구장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정챙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응 14교구 7교구 초등부 중등1부 고등부 

ε엔2부징 재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송중계등3부호 김 중성등2부헌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합철주 울석민 
소년부징 새가즉등록실장 깅시위서기 17교구징 여배위원 

·여전도사 
정션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션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24교구징 제1권위원장 앙로원추진위원 깅써원 유년부징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 김정자 
영럼중도시실정 동산부장 1교구징 얘배위원 20.교구장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 4.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4정교구휘 이복순A 류진회 한생엄 엄태주 
O앤진앙대징 중등2부징 세1교왜원징 탁이부징 중등1부장 m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규석 신팡철 정창수 영복섭 이상석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전도위원장 신교워서기 2교구징 기랙앨전엠징 15.교구장 a교구 9교구 11교구 1 9.교구 6교구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서명란 
외신부장 4교구징 당회부서기 16.교구장 10.교구장 정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 3.교구 

김종흥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성섭 조현영 
영이부징 깅사위원장 유이!영 뿔루c~전웹징 수앙관부장 고등부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중민 · 사랑부지도 신벙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21교구징 고등부장 13.교구징 5교구장 8교구장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김흥기 박광식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징 유치부징 입of누엉윈엠징 어닝메부집 6교구장 

- 전잉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율 

14교구장 새7f즉앙육부정 징년1부정 정년2부당 대희부징 · 선교사송요한 


